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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CC’s Understanding of Mission and Evangelism 

after the 2013 Busan Assembly

Lee, Sang-gyoo (Kosin University)

World Council of Churches(WCC), inaugurated 23rd August 

1948 at Amsterdam, celebrated its 67th anniversary by 2015, 

and the 10th General Assembly of WCC was convened in Busan 

from 30 October to 8 November 2013, under the theme of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From the beginning, 

this assembly caused controversy over the issues of postcolonial 

theologies, religious pluralism, postmodernism, dialogue with 

other religions, and the conception of mission and evangelism. 

This paper examined the WCC’s view of mission and evangelism, 

especially concerned with the document, “Mission and evangelism 

in changing landscapes” by the 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CWME). 

After comparison study on the conception of mission and 

evangelism between WCC documents before and after the 2013 

Busan Assembly, it is concluded that WCC failed to gain concert 

from the evangelical churche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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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면서

1948년 8월 23일 암스테르담에서 창립된 세계교회 의회(이하 WCC)는 

년으로 66주년을 맞게 되었고, 지난 2013년 10월의 부산총회까지 10회의 

총회를 개최한바 있다. WCC는 창립 당시부터 격한 논쟁에 휩싸 고, 복음주의 

교회나 단체 혹은 개인들로부터 신학  자유주의, 용공주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혹은 동성애를 수용하는 반기독교 인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아왔

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WCC는 교회간의 연합, 쟁과 폭력, 

독제권력에 한 항, 사회정치  기 해소, 인종차별 철폐,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생태 환경에 한 심, 재난에 한 구호 등 여러 역에서 

기여한 이 있다. 그 다면 WCC는 도와 선교 등 복음의 외연에 해서는 

어떤 심을 기울여 왔고, 특히 2013년 10월의 제10차 부산총회 이후 이런 

에 해서는 어떤 변화 혹은 발 이 있었을까? 이 에서는 이런 질문에 

해 답해 보고자 한다. 

이 에서는 부산총회 이 의 WCC의 도 혹은 선교에 한 심을 

3가지 측면, 곧 역 총회의 주제, WCC의 형성과 그 역사, 그리고 WCC의 

선교문서를 통해 검토하 다. 이어서 WCC부산총회가 도 혹은 선교 에 

어떤 향을 주었는가를 소개하고, 부산 총회에서 발표된 선교 련 문서를 

통해 WCC의 도 혹은 선교 이해가 어떠한가에 해 검토하고자 한다. 

WCC에 한 견해를 달리하는 양측의 건실한 토론을 고려하여 이 은 보수주

의 혹은 복음주의 교회의 입장을 변하는 입장에서 기술하 다.  WCC부산

총회 이후를 진단하는 의미에서 WCC 부산총회의 경과, 반 운동, 그리고 

부산교계의 반응에 해서도 소개하 다. 이 은 2013년 WCC 부산 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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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하고 평가하는 첫 논문으로써 후일이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2. WCC의 도 혹은 선교이해 

일반 으로 WCC는 도 혹은 선교로 통칭되는 복음의 외연에 해서는 

무 심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WCC는 제1차 총회에서 채택된 

헌장(Basis)에서 “세계교회 의회는 우리 주 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구세주로 받아드리는 교회들의 친교이다.”(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s a fellowship of Churches which accept our Lord Jesus Christ as God and 

Saviour)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회들 간의 ‘친교’가 WCC가 지향하는 에큐메니

즘의 본질이라는 을 암시하고 있다.1) 비록 WCC가 연원 으로 1910년의 

에딘버러에서 모인 선교 회(Edinburgh Missionary Conference), 그리고 1921

년의 국제선교 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에 뿌리를 두고 있다할

지라도 복음의 외연에 해 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물론 도 혹은 

선교가 무엇인가에 한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복음주의 

계열에서 말하는 통  의미의 도 혹은 선교 과는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지향한다할지라도 혼구원 혹은 복음의 외연이 WCC의 

주된 심사 다고 보기는 어렵다.2) 

1) David P. Gaines,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 Study of Its Background and History(New 

Hampshire: The Richard R. Smith Co., 1966), 1106. 이 총칙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비

에 따라 WCC 앙 원회는 1960년 헌장을 개정하 고, 1961년 뉴델리총회에서는, “세

계교회 의회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주 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

며, 성부, 성자, 성령, 곧 한분이신 하나님의 을 하여 함께 부름받은 사명을 공동으

로 완수하려는 교회들의 친교이다.”로 수정했다. The New Delhi Report, The Third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London: SCM Press, 1961), 426. 

2) WCC 창립 당시에 채택된 헌장 제3장은 WCC의 7가지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1.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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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WCC는 개신교와 정교회만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까지3) 어우르는 

거 한 조직으로써 신앙고백  일치보다는 외형  연합을 추구하 고, WCC

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안들, 곧 쟁과 폭력, 시즘이나 

군국주의 혹은 국가주의의 , 인권, 인구폭발, 핵무기의 , 생태계와 

환경, 도시화와 산업화 등 사회에서 제기하는 질문들에 해 해답을 

시도하면서 교회의 사회  기여를 시해 왔다.4) 이런 제반활동을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 의의 혹은 포  의미의 ‘선교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 으로 WCC가 복음의 나 혼 구원에 심을 표명해 

왔다고 볼 수는 없다. 

1) 역  총회의 주제5)

이런 무 심은 2006년 포르토 알 그 에서 모인 제9차 총회까지 WCC의 

과 직제, 생활과 활동이라는 두 가지 세계 인 과업의 수행, 2, 교회의 공동과제의 추진, 

3. 연구에 있어서 조와 진, 4. 회원교회 간의 에큐메니칼 의식의 진, 5.  세계 

각 교  연맹 단체와 다른 에큐메니칼 운동과의 상호 계수립, 6. 필요한 특수문제 토의

를 한 세계 인 회합의 소집, 7. 교회의 복음 도사업의 지지와 후원이 그것이다. 교

회의 복음 도 사업은 7가지 사업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로마 가톨릭은 WCC 회원교회는 아니지만 1965년부터 WCC의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원회의 정식회원으로 가담하여 왔다. 

4) 이런 입장은, 사회가 직면한 실  문제 해결을 한 종교 간의 연합과 력을 

주장했던 토인비(Anold Tynbee, 1889-1975)의 견해와 완 히 일치한다. 토인비는 1956

년에 발표한  �세계종교속의 기독교�에서   의 각종 문제들, 물량주의, 사회악, 핵무

기의 험, 인구폭발, 공해 등에 히 처하기 해서는 자기종교의 독자성과 우월

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의 종교만이 유일하고 참되다고 믿는 배타  심성

(exclusive-mindedness)는 사악한 심성이며 그런 주장은 교만을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

하며 교회간의 타종교 간의 연합과 력을 주장하고 있다. Toynbee. Christianity among 

the Religions of the World (NT: Scribners, 1957), 97.

5) 이하의 항은 세계교회 의회 엮음(이형기역), �역 총회종합보고서�(한국장로교출

사, 1993)을 참고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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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들을 고찰해 보면 더북 분명해 진다.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이

라는 주제로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모인 제1차 총회는 후(戰後)의 혼란한 

상황에서 세상에 한 교회의 공동의 책임을 환기시켜  회의 고, 교회는 

정치  사회  이념을 월해야 한다는 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유보한 회의 다.6) 

1954년 에반스톤에서 “세상이 소망하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소집된 

제2차 총회는 탈식민지화와 신생국의 국가건설 문제에 집 했다.7) 이것은 

1948년의 동베르린의 쇄, 1949년의 북 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성과 

냉  구조, 국의 공산화, 인도네시아의 독립, 한국 쟁 등 당시의 정치 실에 

한 응답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  불의에 항하는 교회의 책임이 

강조되어 선교보다는 사회  문제가 시되었다. 

1961년 뉴델리에서 “ 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모인 제3차 

총회에서는 4개의 동방정교회를 포함한 24개 교회가 새 회원으로 가입하 고, 

증거 섬김 하나됨 등 3가지 주제가 논의되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타종교)에게 말 하시며 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과 그리스도에 해 화를 가져야 한다.”8)

며 종교 간의 ‘ 화’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1968년 웁살라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주제로 모인 

제4차 총회는 사회정의와 경제정의가 요한 이슈 다. 월남 의 발발(1965), 

동의 6일 쟁(1967), 체코의 민주화(1968), 마틴 루터 킹의 암살(1968)과 

같은 사회  변화의 와 에서 교회일치와 증거보다도 ‘세상’에 더 큰 심을 

표명했다.9) 특히 인종차별 문제에 깊은 심을 표명했고, “기독교인이 다른 

6)  �역 총회종합보고서�, 187; 벤엘데 , �세계교회 의회 40년사�, 34. 

7) 기독교장로회총회, �WCC제10차 부산총회 가이드북�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2013), 62.

8) 벤엘데 ,  �세계교회 의회 40년사�, 87.

9) 기독교장로회총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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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 화를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독특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며 타종교와의 화가 시되었다.10) 이런 기조에서 1977년부터 WCC는 

회교 불교 힌두교 유 교회의를 지원했고, ‘다른 신앙들’이라고 부르던 타종교

를 ‘살아 있는 신앙들’(Living faiths)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11) 

“ 수 그리스도는 자유  하시며 연합하신다”는 주제로 1975년 나이로비에

서 모인 제5차 총회는 남미나 제3세계에서 일어난 자유와 해방운동, 해방신학 

흑인신학 혹은 여성신학의 등장으로 구조악 제거를 한 사회구원, 인종 

 성차별 철폐, 인간화 등이 요한 주제가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로잔 회에 

한에 한 응답으로 복음 도와 사회행동을 동일하게 강조했으나 종교간 

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른 

종교에 나타나고 계신지 그 지 아니한지,  어떻게 나타나고 계신지에 

해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상호이해와 실제 인 력의 수단으로서 타종교

인들  이데올로기를 신 하는 자들과 화해야 할 필요성을 확신한다.”고 

했다.12) 

1983년 “ 수 그리스도-세상의 생명”이라는 주제로 벤쿠버에서 모인 제6차 

총회는 인종차별, 성차별, 계  억압, 경제  착취, 군사주의, 인권유린, 

핵무기의 개발 등을 생명살상세력으로 규정하고, 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생명으로 확인했다. ‘생명’은 사회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나  차원에서 

강조되지 못했다. 특히 이 총회에서 타종교인들이 청되었고 종교간 화가 

강조되었다. 동시에 “타종교인들 가운데서 종교  진리를 추구하시는 하나님

의 창조사역을 인정한다.”고 했다.13) 이 에는 교회 통에 따른 각기 다른 

네 가지 형태의 성찬식이 거행되었으나, 이제는 리마 식서(Lima documen

10)  �역 총회종합보고서�, 263.

11) 이은선, “세계교회 의회의 조직과 신학,” ｢성결교회와 신학｣21(2009, ), 74.

12)  �역 총회종합보고서�, 326-7.

13)  �역 총회종합보고서�,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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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4)에 따라 공동성찬식이 거행되었고, 배의 일치는 범교회 인 차원을 

넘어 범종교  성격으로 인식되었다.15) 그래서 통  의미의 혼의 구원, 

교회의 설립과 같은 교회의 증거의 사명에 해서는 무 심했다.

호주 캔버라에서 모인 제7차 총회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환경문제와 생태계, 창조신학에 한 심을 

표명했고, 생태환경에 한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었다. 이 총회는 정 경의 

혼의식과 주제강연으로 WCC는 종교혼합주의라는 거센 반발을 불러왔을 

정도 다. 이 총회에서는 타 종교와의 화 자체가 기독교  증거이며 기독교

 삶의 양식이라고 주장했다.16) 

1998년 짐바 웨의 하라 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소망 에 기뻐하자”

는 주제로 모인 제8차 총회는 지구화(globalization)의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었고, WCC의 에큐메니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2006년 라질의 

포르토 알 그 에서 열린 제9차 총회 주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세상을 

변 하소서” 다. 이 총회에서는 내 으로는 에큐메니칼운동의 기 극복, 

외 으로는 경제정의, 환경 괴, 교회일치, 다원  종교상황에서의 기독교의 

정체성의 문제가 요하게 취 되었을 뿐 복음화의 과제에 한 구체 인 

노력은 시도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WCC 총회의 요 심사는 교회가 처한 사회 실

에 한 성찰로써, 창립총회에서부터 뉴델리총회까지는 ‘세상 속에 있는 

14) 리마 식서란 신앙과 직제 원회가 1982년 1월 페루의 리마에서 채택한 세례 성찬, 

그리고 교회의 직무에 한 문서인데, 이 문서는 리마에서 논의된 주제들의 첫 자를 

조합하여 BEM문서로 불리기도 한다. 이 문서는 세례에 한 21개 항목, 성찬에 한 

33개 항목, 교회직무에 한 5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Faith and Order paper No. 111 (Geneva: WCC, 1982). 

15) 이은선, 76. 리마 식서이 문제 에 해서는, 최홍석, “세계교회 의회의 교회 에 

한 성경  비 ,” ｢신학지남｣ 308(2011, 가을), 134-139를 참고할 것. 칼빈의 성찬신학

의 핵심은 교리  일치 으나 리마문서는 교회의 가시  혹은 외형  일치를 추구했다.  

16) �역 총회종합보고서�,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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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웁살라총회 이후에는 ‘사회 변  혹은 해방  역할’이 강조되었다.17) 

특히 웁살라총회 이후에는 통 인 도 혹은 선교 보다는 타종교와의 

화가 더욱 강조되고 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죄나 죄책으로부

터의 구원이나 도나 선교가 WCC 총회의 심주제로 취 되거나 시되지 

못했다. 이런  때문에 WCC는 복음주의자들로부터 복음 도를 제 로 

강조하지 못했고, 복음화를 인간화, 사회  해방 혹은 타종교와의 화로 

혼돈했다는 비 을 받아왔다.18) 

2) 복음 에서 타종교와의 화까지

실제로 WCC는 복음 도에 한 심보다는 타 종교와의 화와 력을 

시하거나 우선시해 왔다. 이 은 WCC의 역사에서 잘 드러나 있다. 앞에서 

지 한 바이지만, 연원 으로 볼 때 1910년 에딘버러에서 모인 세계선교 회

는 교회연합운동의 시작이 된다. 이 회는  세계에 흩어져 있던 1,200여명의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각 지역의 선교 황을 보고받고, 선교에 

따른 문제 을 함께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회의 다. 한국에서는 김활

란, 윤치호, 그리고 만주에서 ‘ 수셩교젼서’(Ross Version) 역간을 주도했던 

존 로스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19) 이 회의 문서를 보면 로스가 당시 선교계의 

17) 유태화는 이런 경향은 르겐 몰트만의 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온 결과로써, 결과

으로 마르크시즘 인 사회해방의 논리를 통하여 성경을 읽고 해석하여 실에 역

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한다. 그래서 복음이 이념을 섬기는 기 상을 보여주

었다고 평가한다. 유태화, “WCC의 사회참여, 구원의 통 성인가? 사회복음인가?” ｢개

신학｣16(2010, 12), 25-6. 

18) WCC의 복음 도에 한 무 심을 비 한 표 인 복음주의자는 Peter Beryerhaus, 

John Stott, Paul Pierson 등이다. 폴 피어슨(임윤택 역), �기독교선교운동사�(CLC, 2009), 

554, 김의환, �도 받는 보수신학�(생명의 말 사, 2009), 113, 박명수, “WCC와 복음

도,”｢역사신학논총｣19(2010), 65, 유태화, 26,

19) 김정 (J. H. Grayson),  �존 로스, 한국의 첫 선교사�(계명 학교출 부, 1982), 67. 존 

로스는 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의 지시로 이 회의에 참석했고, 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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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안에  세계의 복음화”가 

이 회의의 표제 다는 을 고려해 볼 때 이방인의 개종과 교회의 설립 

등 복음의 외연이 요한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선교 회는 1921년의 

국제선교 의회(IMC) 조직의 토 가 된다. 1928년에는 IMC 루살렘 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부터 통 인 의미의 복음 도에 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복음 도가 사회정치 인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논쟁 으로 두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타종교는 비록 기독교보다 

열등하지만 타종교에도 진리가 있으며, 기독교는 타종교의 부족을 보완, 

완성시켜 다는 소  ‘성취설’(fulfilment theory)이 두되었다.20) 그래서 

루살렘 회는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계를 진리와 거짓으로 보다는 우월과 

열등의 계로 이해하고, 타종교와의 화를 구하 다. 이것은 변화의 

조짐이었다. 

1930년 는 이 변화가 심화되는데, 이 을 보여주는 상징 이 사례가 

1932년 리엄 호킹(William E. Hocking)에 의해 제안된  �선교의 재고�

(Re-thinking Missions) 다. 이 보고서는 “세상을 향한 복음 가 선교”라는 

인식의 통 , 고  선교 의 재고를 요청한 것이다. 록펠러 재단의 선교연

구 기 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를 순방한 호킹은 그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참석 후 38년간의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종료하고 은퇴했다.  

20) 루살렘 회의는 타종교에 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채택하 다. “타종교들의 모든 

진리들이 기독교에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는 타종교의 진리보다 더 균형이 있으며 정확

하다. 힌두교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말하

지 않는다. 회교는 하나님이 하다고 가르치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회교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말하나 이 세상 속에 보내사 일하라고 하셨음을 가

르치지 않는다. 유교는 인간은 사회 구조 속에 산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과의 산 교제

를 가르치지 않으며 하나님이 원히 거하시는 곳이 우리의 집임을 말하지 않는다. 타

종교가 가르치지 않거나, 모르는 것을 기독교는 진리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다”[IMC. The Christian Life and Message in Relation to non-Christian System 

(Oxford Univ. Press. 1928), 356-357], 호진.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화의 문제,” �한철

하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아세아연합신학 학 출 부, 1984), 2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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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주장했다. “ 국의 유교, 인도의 힌두교, 일본의 신도(Shintoism)는 모두 

그 나름 로 그 문화와 통의 구심 을 이루고 있으므로 여러 종교 간의 

계는 앞으로 진 으로 함께 진리를 탐구한다는 형태를 취해야 마땅하고 

선교사는 이러한 비기독교 인 여러 종교의 멸망을 기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와 계속 공존하면서 궁극의 목표를 향하여 성장하기 하여 서로 

자극하며 가장 완 한 종교  진리에 있어서의 일치를 기 해야 한다.” 호킹은 

동양종교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기독교 선교는 유교도들을 기독교도로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유교도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써 

통  기독교 선교 의 포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선교의 

재고 다. 

1938년 인도 마드라스 탐바람(Masras, Tambaram)에서 모인 제3차 선교 회

에서는 복음의 성을 경시하지는 않았으나 타종교와 문화가 요한 의제로 

취 되었고 타종교의 ‘경험  가치와 도덕  가치’를 인정하기에 이르 다.21) 

1947년 캐나다 휘트비(Whitby)에서 개최된 제4차 회에서는 ‘ 력’이라는 

개념이 요한 화두로 두되었다. 즉 선교사와 비선교민과의 통 인 수여

자(受 ) 계는 끝나야 하고 이재는 상호 등한 계에서 ‘ 력’하는 

계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타종교와의 화를 더욱 진하

다. 

1952년 독일 빌링겐(Willingen)에서 개최된 제5차 회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이 등장했다. 이것은 선교를 교회의 역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역으로 확 하자는 것이었다.22) 이제 선교는 통  

의미의 복음 라는 개념에서 인간 해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 한 

것이다.23)

21) W. R. Hogg, Eccumenical Foundations (NY: Harper & Brothers, 1932), 165.

22) 박명수, 68.

23) Gerald H. Anderson은 1910년 이후 IMC 회의 선교 주제를 도식화하여, 1910년의 에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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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가나공화국의 아크라(Accra)에서 모인 제6차 회를 후하여 IMC

는 WCC와의 통합을 논의하게 된다. 소모 인 국제회의를 여 단일화 하자는 

것이 통합의 요한 동기 다. 이 때 통합을 찬성한 표 인 인물이 린스톤

신학교 교장인 매카이(John Mackay) 다. 남미선교사 출신이자 IMC 의장이

었더 매카이는 통합을 통해 WCC가 세계선교를 핵심과제로 삼을 것을 기 했

다.24) 그러나 국성공회의 교회선교회(CMS) 총무 던(1942-1963) 막스 

와 (Max Warren)은 통합을 강하게 반 했다. 선교단체는 교회와 분리된 

조직으로 남아 있어야 선교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유 다. 그는 WCC와의 

통합은 선교활동의 독자성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IMC 부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한국의 김활란도 통합을 맹렬하게 반 했다. IMC는 근본 으로 

선교지향 인 복음주의 단체인데, WCC에 통합될 경우 복음 도의 열정이 

약화될 것을 유려했기 때문이다.25) 격한 찬반논란이 있었으나 1961년 뉴델리

회의에서 통합이 이루어져 IMC는 WCC의 ‘세계선교  도국’(The Divi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이 되었다.26) 결국 통합에 반 했던 이들은 

참여를 거부하 고, 반 로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이 옵 버로 가담하

으므로 결과 으로 WCC 내에서 복음주의 인 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매카이의 기 와는 달리 도 혹은 선교에 한 이상은 하게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IMC가 가졌던 복음주의  정체성은 더 이상 유지하기 

버러 회에서 선교는 ‘어떻게?’(how)로, 1928년의 루살렘 회는 선교는 ‘왜’(why)

로, 1938년의 탐바람 회는 선교는 ‘어디서부터’(from where)로, 1947년 휘트비 회는 

선교는 ‘어디에로?’(to where)로, 1952년 빌링겐 회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의 등장과 

함께 선교는 ‘ 가’(who)라는 주제로 도식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David Bosch는 이런 

도식화는 지나치게 임의로 단순화한다고 평가한다.   

24) 폴 피어슨, 554.

25) 유호 , �역사와 교회�( 한기독교서회, 1993), 272, 이상규, “한국장로교회에서의 세

계선교 의회,” ｢개 신학｣16(2010, 12), 48.

26) 이 ‘세계선교  도국’(The Divi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이 1971년에는 

WCC의 조직개편으로 CWME, 곧 Committee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으로 개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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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되고 말았다.27) 이런 변화는 그 이후의 WCC총회에 그 로 드러난다. 

1961년의 뉴델리총회에서는 타종교를 ‘산 신앙’(living faith)으로 표 함으로

서 화를 더욱 권장하 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타종교에 한 ‘선교’

는 ‘ 화’로 치되었다.

이런 경향성은 1968년 웁살라에서 개최된 WCC 제4차 회에서 더욱 

가시화되었다. 복음  선포는 타 종교와의 화로 신속하게 치되었고, 

선교는 인간화, 사회해방  형태로 인식되었다. 이제 WCC의 선교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선교이며, 이것은 통 인 혼구원보다는 가난과 불의에

서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인간 해방에 이 맞추어 있었다.28) 이런 경향성이 

보다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1972년 방콕에서 개최된 선교 회 다. ‘오늘의 

구원’(Salvation Today)을 주제로 한 세계선교와 도 원회(CWME)에서 

통 인 선교에 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 고, 부정과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이 선교의 주요한 논제가 되었다. 즉 구원이란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악으로부

터의 해방이라고 보아 ‘사회구원’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29) 이런 정신이 

1975년 나이로비에서 모인 제5차 총회에서 두드러졌다. 총회는 방콕 회가 

제안한 선교유 (모라토리움)을 수용하는 신 선교의 동반자  계

(partnership in mission)을 발 시켰다.30) 여기서 ‘오늘의 복음’의 의미는 

개인의 회심의 차원에서 사회  차원으로 확  해석 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선교는 죄로부터 구원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변 과 해방운동을 

포 하는 것으로 해석하 다. 그래서 세계선교와 도 원회 총무인 에 리

오 카스트로는 “복음 는 세상 안에서 사회정의를 실 하기 한 투쟁과 

련 된다.”고 보았다.31) 

27) 박명수, 68.

28) 박명수, 69.

29) 주재용, “WCC의 역사와 이념,” ｢기독교사상｣295(1983. 1), 67.

30)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67. 이런 변화에 해 일부의 WCC 지도자들조차도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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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탓트(John Stott)는 나이로비총회 이후 “복음 도가 이제는 사회  

정치  해방의 요구로 인해 퇴색해가는 듯이 보인다. 우리는 세계교회 의회

가 세계선교를 해 더 이상 마음 뜨거운 심을 가지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WCC의 도에 한 무 심에 우려를 표했다.32)

이상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통  의미의 도나 선교는 WCC 역사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진술되고 해석되었고, 결과 으로 타종교와의 화와 력

이 시되어 오늘에 와서 WCC는 종교다원주의33) 혹은 종교혼합주의라는 

비난을 듣게 된 것이다. WCC 일각에서 제기된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도, 

그리고 도의 의미를 무력화시킨 상징 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결국 WCC에

서 복음 도나 혼구원에 한 심은 매우 소홀하게 취 되었고, 복음 도

를 약화시켰고, 심지어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34) 

빌리 그래함이 1966년 베를린 회를 개최하여 통  의미의 도개념을 

재확립하려고 했던 것은 이와같은 WCC의 변화에 한 응답이었다.  복음의 

외연에 한 WCC의 무 심은 존 스탓트를 심으로 구성된 복음주의자들이 

1974년 로잔 회를 개최한 배경이 된다. 1974년 7월16일부터 25일까지 스 스 

로잔에서 모인 ‘세계복음화를 한 로잔 회’에서는 성경의 권 , 수 그리스

도의 유일성, 복음 도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동시에 그 동안 복음주의자들이 

경시해 왔던 사회  책임을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인정했다. 로잔 회에서는 

31) Emilio Castro, “Editorial”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64(July, 1975), 240.

32) 아더 라서,  � 선교신학�(성 문화사, 195),132.

33) 김 한, “WCC는 종교다원주의다,” ｢목회와 신학｣250(2010. 4), 46-54, 강웅상, “WCC

총회 이후 교회에 확산될 종교다원주의 우려,” ｢기독교연합신문｣ 2009.12.3일자. 종교

다원주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며 각자의 종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길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수 그리스도의 유일성(Uniqueness), 우월성(Superiorty), 

규범성(Nomative Aspects)을 부인한다. 결국 기독교의 유일성과 성을 부인하므로 

선교의 필요성, 긴박성을 약화시킨다. 선교란 개종을 의미하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

이 가능하다면 구원의 복음을 하는 선교는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선교의 무효화 

혹은 선교 무용론을 래한다. 

34) 김의환,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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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 도’와 ‘사회  책임’은 동등한 명령이지만, 별개로서 양자가 함께 

교회의 선교를 구성한다고 하는 ‘로잔언약’(Lausanne Covenant)이 발표되었

다.35)

로잔언약에서는, 그 동안 복음주의교회가 “사회  심에 해 등한시한 

에 해 그리고 복음 도와 사회  책임을 상호 배타 인 것으로 간주해 

온 에 해 참회 한다”고 했다.36) 이런 반성은 WCC로부터 배운 자성이었다. 

그러면서도, “인간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사회활동이 복음 

도는 아니며, 정치  해방이 구원은 아니다.”37)라고 하여 WCC와의 경계선

을 분명히 했다. ‘사회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로잔 

언약을 기 할 때부터 요한 심사 고, 이 ‘사회  책임’을 어떤 용어로 

확정할 것인가에 해 논란했다. 즉 Social ministries,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assistance, social service, Social action, Social justice 등의 용어가 검토되

었으나 결국 ‘사회정치  활동’(socio-political activity)라는 용어를 채택했

다.38) 이것은 사회책임의 의미를 WCC와 다르게 확정하려는 사려 깊은 고려

다. 로잔 언약은 '사회 사'(social service)와 ‘사회  행동’(social action)의 

의미를 구분했다. 사회 사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개인과 가족을 한 

자선과 박애주의 인 사를 의미하는 한편, 사회  행동은 정치  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구조를 변 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보았다. 이런 

35) 그러나 로잔 언약 4항에서는 ‘복음 도의 본질’이, 5항에서는 ‘기독교의 사회  책임’

이라는 제목이 붙여졌고, 6항에서는 “희생  사라는 교회의 선교가운데 복음 도가 

첫째가 된다.”라는 언  외에는 복음 도와 사회  책임 상호 계에 한 명백한 설명 

없이 두 가지 의무를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로잔 회 이후 복음주의자들은 이 

양자의 계를 규명하기 해 고심해 왔다. 존 스토트 편, �그랜드 래피즈 보고서, 복음

도와 사회  책임�(두란노, 1986), 15, 이상규, “개 교회의 사회  책임,” ｢갱신과 

부흥｣10(2012, 7), 195-6.

36) 존 스토트 편,  �그랜드 래피즈 보고서, 복음 도와 사회  책임�, 25.

37) 존 스토트 편, 25.

38) 김홍덕, “교회의 사회  책임,”  �기독교의 사회  책임�(CLC, 2005),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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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은 사회  책임을 도와 구분하고, 도가 우선이며 사회  책임은 

차선의 것임을 말하기 한 의도 다. 즉 교회의 사회  책임은 교회의 본질

인 사역이 아니라 선택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3) WCC 선교문서, ‘선교와 도: 에큐메니칼 확언’

로잔 언약으로 표되는 복음주의자들의 반응에 하여 WCC도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1975년의 나이로비총회는 복음 도의 문제가 요

한 이슈가 되었다. 나이로비 총회는 복음주의자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복음

도를 시하면서도 사회행동을 강조하 다.39) 자유하게 됨을 개인  생  

차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나, 죄와 악으로부터의 해방을 정치  사회  차원으

로 제한하는 양자를 유감으로 간주하면서도 인간의 총체   해방을 해 

일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고 해야 한다고 보아,40) 사회행동을 시했다. 

이 문제는 1980년 멜버른에서 개최된 CWME에서 다시 논의되었다. 멕시코시

회(1963)와 방콕 회(1973) 이후 개최된 멜버른 회의 주제는 ‘가난한자에

게 복음을’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복음 도의 요성을 언 했으나 복음 도

의 핵심은 신국의 도래 고, 그 나라는 가난한 자를 한 나라 다. 즉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하는 것을 선교로 이해했다. 그래서 복음 도란 빈곤의 

장에서 불의한 구조를 지 하고 해방을 해 일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선교를 그 시  상황과 결부시켜 재해석한 것이다.   

멜버른 회 이후 WCC의 도와 선교에 한 요한 문서가 ‘선교와 

도: 에큐메니칼 확언’41)이었다. 로잔 언약은 세계복음화라는 통 인 

39) Priscilla Pope-Levison, “Evangelism in WCC”, New Directions in Mission and 

Evangelization (NY: Orbis Books, 1994), 130.   

40)  �역 총회종합보고서�, 325.

41) WCC, “Ecumenical Affirmation: Mission and Evangelism”, in James A. Scherer and Stephen 

B. Bevans eds., New Directions in Mission and Evangelism 1: Basic Statements 197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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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혹은 선교 개념을 분명히 제시하면서도 사회  책임을 강조했는데, 

이 로잔 언약에 한 WCC의 응답이 ‘선교와 도: 에큐메니칼 확언’이었다. 

이 문서는 WCC부산총회에서 새로운 선교문서가 채택되기 이 까지 지난 

30년간 도  선교에 한 가장 요한 문서로 인정 받아왔고,42) WCC 

문서 에서 가장 복음 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문서는 WCC선교신학이 ‘사회구원’으로 경도된 에 한 비 을 고려

하여 어느정도 정통 인 개념인 복음 도를 수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희를 보내노라(요

20:21)는 말 에 근거하여 선교로 부름 받은 교회는 선포와 증거를 통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이런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과 피조물(세상) 사이의 

보 인 사역으로 보아 이 문서는 선교와 도의 개인 인 차원을 포함하지

만 사회 인 구조 속에서의 구원이 강조되고 있다.43) 이 문서는 수에 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제하고 이들에

게 있어서 복음은 가난과 불의에서의 해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

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다. ‘선교와 도: 에큐메니칼 확언’에서 가난한 자는 특별한 치를 차지한다.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2), 36-51. 이 문서는 세계교회 의회(김동선 역), 

�통  선교를 한 신학과 실천�( 한기독교서회, 2007)에 포함되어 있다.

42) 이 문서는 WCC 총무를 역임한 에 리오 카스트로(1927-2013)가 CWME 국장 시 인 

1982년 이 문서작성에 핵심 인 역할을 했다. 이 문서는 이후 30년 동안 WCC의 선교론

을 변하는 문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변화된 상황을 담아 새롭게 WCC

의 선교론을 정리한 문서가 바로 오는 10월 부산 총회에서 채택되는 ‘선교선언문’이다. 

에 리오 카스트로는 1927년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태어나 부에노스 아이 스

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1953년 바젤로 유학하여 칼 바르트의 제자가 되었다. 1957년에

는 몬테비데오의 감리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1979년 우루과이교회 의회 창립에 기여

했다. 1973년에는 도와 선교 원회(CWME) 국장으로 WCC에 합류했고, 1982년에

는 필립 포터 총무의 후임으로 WCC 제4  총무에 취임하여 1992년까지 재임했다. 

43) 이은선, “1980년  이후 WCC의 선교선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 , 

개종강요, 그리고 타종교와의 계에 한 분석,” ｢개 논총｣16(2010),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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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통은 죄에서의 해방을 강조해 왔으나 이 문서에서는 가난이라는 

사회구조  해방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서는 타종교와의 계에 해 언 하고 있는데, 타종교를 ‘살아있는 

신앙’으로 호칭하면서 “지 까지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만나면 

매우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고, 다른 종교를 부정 으로 단했음을 고백한다.”

고 하여 지 까지의 도가 일방 인 도 다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원이 다양한 종교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가에 

한 질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44)고 

말한다. 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신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한 증언이 모든 사람들에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라

도 스스로 증거한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이 문서는 선교의 

우선 상은 가난한 자이며,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가난에서 해방되는 

길이며, 복음 는 이런 해방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문서는 

WCC는 복음 를 무시했다는 비 을 의식하면서 복음 를 언 하고 

있지만, 죄로부터의 구원이나 인격 인 삶의 변화에 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런 들을 고려할 때 이 문서는 개인구원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를 통한 인간화를 추구하고 있고, WCC의 선교신학은 근본 으

로 하나님의 선교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3년 벤쿠버에서 모인 WCC 제6차 총회 제1분과 보고서에서는 통 인 

선교에 한 시사와 함께 타종교에 한 보다 정 인 입장을 드러낸다. 

즉 “죽음에까지 이르는 도 즉 순교”는 “일방통행  도의 극단 인 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타종교인들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도가 있다고 

44) WCC,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WCC, 2005), 김동선 역, �통  선교를 한 신학과 

실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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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45) 이 은 타종교에도 신 계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한 

정 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46) 보고서는 이 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수님의 출생,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의 독특성을 

확신하고 있지만 우리는 타 종교인들 가운데서 종교  진리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인 사역을 인정한다.”47) 이 게 볼 때 WCC의 선교신학은 

통 인 선교 에서 차 인 변화를 거쳐 타종교에 한 향 인 입장으로 

변화되었고, 1990년의 바르선언(Baar Statement)을 기 으로 결정 으로 종교

다원주의로 경도된 것으로 보인다. WCC의 선교문서에서 혼구원이나 복음

의 외연에 해서는 특별한 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3. WCC 부산총회와 복음 도

WCC 제10차 부산 총회를 후한 한국에서의 상황 한 WCC의 도 

혹은 선교 을 헤아릴 수 있다.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WCC 부산총회는 1961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3차 

총회이후 아시아에서 열린 두 번째 총회 다. 이번 총회에는 345개의 WCC회

원교회의 90% 이상이 총 를 송하여, 공식 으로 송된 825명의 총 를 

비롯하여 해외참가자 2,629명, 국내참가자는 9,750명, 도합 약 12400여명이 

참가하여 역  총회  가장 규모가 큰 총회 다. 이번 총회에는 세계복음주의

연맹(WEA)과 로잔운동(Lausanne Movement)도 소수의 표를 송했고, 

45) �역 총회종합보고서�, 429.

46) 양낙흥, “WCC 공식문서에 나타난 종교다원주의의 발 과정”, ｢개 논총｣16(2010), 

134.

47)  �역 총회종합보고서�,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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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교황청은 다수의 참 단을 송하기도 했다. 부산 총회를 후한 한국교

회의 찬반 논쟁은 WCC에 한 한국교회의 인식을 반 해 다.

1) 반 운동

2009년 8월 31일 WCC 앙 원회에 의해 부산에서의 WCC총회가 공식

으로 발표된 이후 거센 반 운동이 일어났다.48) 최 로 반 성명서를 발표한 

교회는 한 수교장로회 고려총회 다. WCC 부산총회개최반  투쟁 원

장 석원태(고려신학교 교장) 명의로 2009년 9월 25일자로 발표된 이 성명서에

서, WCC는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성경 , 세속  구원론, 종교혼합주의, 

기독교이름의 정치단체라고 주장하고,  선교무용론을 주장한다는 6가지 

이유를 제시했다.49) 장 합동측은 2009년 9월21-25일 울산 우정교회당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WCC 부산총회개최를 공식 으로 반 했다. 한국기독교총

연합회(한기총)는 2009년 10월 21일 WCC문제 책 원회를 구성했고, 이때

부터 합동 고신 합신 등 보수  혹은 복음주의 교회와 단체, 개인이 반 성명서

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독립개신교회 강변교회 최낙재 목사는 2009년 9월 

7일자의 성명서를 <기독교보>에 게제하고,50) WCC총회 유치 원회 조직

원장 김삼환목사에게 공개질의서 형식의 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낙재는 

WCC에는 구원의 복음인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찾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월 25일에는 19개 보수교단 표들이 회집하여 WCC 책 비 원회를 

구성한 이후 반  결의문을 발표하 고,51) 이후 반 운동은 범 보수교단 

48) 반 운동에 한 자료는 박 호, �  에큐메니칼운동과 사회선교�(CLC, 2010), 

73-92를 참고할 것,

49) ｢조선일보｣ 2009. 9. 29일자.

50) ｢기독교보｣ 2009. 10. 5일자.

51) 이 결의문 성명에 참여한 교단으로는 장(합동), 장(고신), 장(고려), 장(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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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확산되어 한 수교장로회(고신)52) 등 교회기구나 단체53)는 물론 

이지만 신 학교(2010.2.1), 총신 학교 신학 학원(2010.5.4),54) 개신 학

원 학교(2012.6.7) 등 신학교육 기 도 반 성명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40여개 단체, 기 , 혹은 학교가 WCC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성명서는 WCC는 사회구원, 용공주의 외에도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여 도

의 긴박성과 구령사업을 해한다는 을 지 했다. 

부산총회가 발표되던 2009년 성탄 을 앞두고 부산에서 발행되던 <교회복

음신문>은 부산지역 기독교인 920명을 상으로 WCC 부산총회개최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WCC부산총회 유치 반 는 71.6%에 달했으나 지지하

는 측은 28.4%에 불과했다.  WCC의 타종교 포용 반 가 79%가, WCC의 

종교다원주의 인정을 반 한다가 81%에 달했다.55) 즉 부산에 거주하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WCC는 타 종교를 포용할 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를 수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반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 신), 기성, 성, 장(웨신), 장(개 국제), 기침, 감, 장(재건), 장(합동

앙), 장(합동진리), 장(고려개 ), 장(합동동신), 장(보수합동), 장(합동보

수) 등이다,

52) 한 수교장로회 고신 총회 총회장 윤희구, WCC 책 원장 윤 주 목사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서 WCC는 ‘오직 성경’ 원리의 포기, 포용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수용, 

통  선교개념의 거부, 외형  일치 추구, 비복음  교회연합운동이라는 5가지 이유

를 제시했다. ｢기독교보｣ 2010.3. 6일자.   

53) 표 인 기구가 한국교회 WCC반 책 원회 다. 서정배(합동), 윤희구(고신), 

홍록두(고려) 임석 (합신) 한양수 목사( 성)를 공동 표로 하여 26개 교단으로 구성

된 이 원회는 “WCC는 기독교 복음 에 역행하는 반성경 , 비 기독교  단체”라

고 성명하고,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며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화, 화해, 사회참여 등을 선교의 지상과제로 보며 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도의 긴박성과 구령사업을 해한다.”고 지 했다. ｢기독교신문｣ 2010.5.9

일자.  

54) ｢기독신문｣ 2010. 5. 5일자.

55) 박 호,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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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CC 공동선언문의 합의와 기

이런 의견의 치 상황에서 WCC의 성공 인 개최를 해 진보, 보수교회 

지도자들 간의 화가 이루어졌고, 2013년 1월13일에는 공동선언문에 합의하

게 되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표회장 홍재철 목사, WEA총회 

비 원회 원장 길자연 목사, 한국기독교교회 의회(NCCK) 총무 김 주 

목사, WCC총회 한국 비 원회 상임 원장 김삼환 목사가 각각 서명한 

‘WCC 공동선언문’의 문은 다음과 같다.

선 언 문 

한국교회는 지난 130년 동안 민족의 고난과 역경을 함께하며 목할만한 

 성장과 한민국의 성장과 성숙을 이끄는 심에 있었으며, 환난과 

쟁 속에서도 민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에 하여 큰 자부심과 지를 

느낍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계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이 짧은 시간에 

부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고 이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임을 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 세계교회 의회(WCC) 총회 

개최를 앞두고 한국교회 안에 불 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하여 우리는 

우려를 표명하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 의회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2013년 WCC 부산 회를 앞두고 2013년 WCC 부산 회 개최에 

한 보수교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하여 아래와 같은 공동선언문을 선언합

니다.

1.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1) 우리는 ‘오직’ 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음을 천명 합니다.

2) 우리는 배는 ‘오직’ 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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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들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행 임을 고백하

고, 그러므로 혼제와 같은 비성경 인 종교혼합주의의 배 

형태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2. 우리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등 복음에 반하는 모든 

사상을 반 합니다.

3. 우리는 개종 도 지주의에 반 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행1:8)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 와 지역과 나라

와 종교를 막론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천명합니다.

4.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무오하며 신앙과 행 의 

최종 이고 인 표 임을 천명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모든 보수교단은 WCC 총회 한국 비

원회가 개최하는 2013년 WCC 부산 회를 이해하며 이 회가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 의

회는 2014년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 역시 성공 인 회가 될 수 

있도록 상호 력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2013년 1월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표회장 홍재철 목사

한국기독교교회 의회 총무, WCC 총회 한국 비 원회 진행 원장 김 주 목사

WEA 총회 비 원장 길자연 목사

WCC 총회 한국 비 원회 상임 원장 김삼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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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 해 NCC계의 진보 인 교회와 단체 신학자들은 격하게 반발하

고 폐기를 주장했다. 2013년 1월 당시 감신 와 성공회 학교 신학 학 교수

회, 한국기독자교수 의회(기독교수 ), 한국문화신학회 등 30개 단체가 성명

서를 발표하고 공동선언문을 비 했다. 이들은 WCC총회 한국 비 원회의 

면 재조직과 책임자 처벌까지 거론하며 공동선언문은 에큐메니칼 정신을 

본질 으로 부인하는 쓰 기라고까지 매도했다. 특히 2013년 1월 26일자의 

‘한국기독자교수 의회 , 직 회장단  임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제10차 

WCC 총회 비와 련된 1월 13일 공동선언문에 한 한국문화신학회의 

입장성명서”는 WCC에 한 의혹을 가 시켜 주었다.56) 이런 격한 반발 

때문에 ‘성공 인 WCC 총회 개최를 한 합의’로 서명된 공동선언문은 

발표 3주 후 기되었다. 

이 공동선언문 기는 보수  기독교회와 단체에 WCC에 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 다. 그 동안 복음주의 교회가 지 해 온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허용, 개종 지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 인 문제들에 해 WCC가 지지하

고 있다는 을 인정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교회가, WCC는 

56) 성명서에서 “주지하듯 동아시아의 유, 불교는 지 까지 자신을 하나의 특별한 종교 

통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서 보편 인 인문정신과 인간존 의 뜻을 가지고 인류 문화

를 일구었던 귀 한 자산이었다.”고 주장하고, “하나된 인류와 갈등 없는 한국사회의 

앞날을 해 지혜의 보고인 이 땅의 이웃종교들과의 창조  화를 용기 있게 추진하는 

공동모험에 앞장 서는 것이 NCCK의 할 일임을 천명한다.”고 하여 종교다원주의를 지

지하고 있음을 암시하 고, “‘종교다원주의'와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성

서무오' 등 이번에 ‘공동선언문'이 ‘복음에 반하는 사상’으로 간단히 정죄해버린 사안

들은 향후 인류가 공동의 미래를 해 진지하게 성찰할 주제들이다.”고 하여 종교다원

주의'와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성서무오'를 성경에 반하는 사상으로 간

주하고 있다.  “선언문 에 특히 개종을 강요하는 도와, 66권 성경의 무오를 주장하

는 내용은 역시 21세기 인류 보편의 지성과 함께 할 수 없는 반지성 인 주장일 뿐이다.”

고 하여 개종을 요구하는 도, 성경무오론을 반지성주의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들, 청년들, 성  소수자들, 한국 통과 문화의 문가

들을 포함시켜서 환 와 배움, 성찰의 잔치를 만드는 것이 NCCK의 의무임을 천명한

다.”고 하여 동성애를 지지하는 듯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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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다원주의, 동성애 허용, 개종 지를 허용한다고 비 했을 때 WCC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곧 천명해왔으나 합의문 기를 통해 복음주의 

교회의 우려가 사실임을 시인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특히 개종 도 지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복음주의교회가 시하는 도 혹은 복음의 외연에 

한 무 심을,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을 시 해 주었

다. 이 은 WCC 한 불신과 격한 반 운동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WCC에 한 강력한 반 로 돌아섰고, 양식 

있는 기독교인들도 WCC 신학에 우려를 표했다. WCC 공동선언문의 기는 

결과 으로 WCC에 한 복음주의 교회의 불신을 가 시켜 주었다. 

3) WCC 총회 철회 운동

2013년 에 있었던 보수진보 교회 표들 간의 공동 선언문의 기는 

WCC에 한 찬반 양측의 경계를 분명하게 해 주었고, WCC 총회 반  

명분을 제공했다. 따라서 한기총을 비롯한 보수측 교회의 반 운동이 더욱 

심화되었다. WCC반   총회철회운동에 극 으로 가담한 단체들로는 

한기총 외에도, 보수교단 연합회, 장합동 WCC 책 원회, WCC 반 운동

연  비 원회, 부산보수교단교회연합회, 니엘 교단, 남 주 교회 의

회 등이다.  부산에 거 을 두고 있는 니엘 교단이 심이 되어 WCC 

철회 구 원회 백만인서명운동을 개하기도 했고, 신 학교, 주 계자

씨교회, 주 안디옥교회, 연세 앙교회 등도 극 으로 반 운동에 가담했

다.57) WCC 철회 구 원회는 반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반  단지, 반 소

책자를 발간했다.58) 이런 반 운동의 심 인물이 박성기 목사 고, 안양의 

57) WCC 반  혹은 부산총회 철회운동에는 일부의 이단 혹은 이단  집단의 참여도 없지 

않았다. 표 인 경우가 의뢰자로부터 시작된 새일교단인데, 수룹바벨선교회로 불

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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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목사는 이를 극 으로 지원하고 후원했다. 그의 

물심양면의 지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반 운동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런 반 운동에 편승한 이단 혹은 사이비 집단들도 있었고 일부의 부 한 

반 행 도 없지 않았다. 

한기총과 WCC 반 운동자들의 반 집회는 부산역 장(2013. 5. 11.), 서울

역 장(2013. 4. 27), 지역교회, 그리고 WCC 총회장소 던 벡스코 등지에서 

개최되었는데, 개별교회 단 의 집회 외에 연합 으로 모인 집회는 30여회에 

달하고 동원된 연인원은 약 9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총회가 개최되

기 하루 날인 2013년 10월 29일 오후 1시 30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반 집회에는 약 4만명(주최측 추산)이 회집했다. 이런 반 운동과 더불어 

신문 고, 소책자, 그리고 2009년 이후 발표된 WCC의 역사와 신학에 한 

각종 논문과 여러 비  단행물들59)은 WCC의 역사와 신학, 의례( 禮)와 

교리, 수사(修辭)와 사실(事實)과 헤아리는 안식을 더해 주었다. 

58) 표 인 경우가, WCC부산총회철회 구 원회, �WCC의 실체�(WCC부산총회철

회 구 원회, 2012), 최덕성, �WCC바로알라�(본문과 장사이, 2013) 등이다.

59) 표 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출 연도순). 박 호,  �  에큐메니칼운동과 사회선

교�(CLC, 2010), 조 엽, �세계교회 의회의 실상을 밝힌다�(언약출 사, 2010), 한국

기독교WCC반 책 원회, �WCC무엇이 문제인가?�(총회출 국, 2010), 김효성,  �

에큐메니칼운동 비평�(옛신앙, 2012), 문병호, �우리는 왜 WCC를 반 하는가?�( 한

수교장로회총회, 2012), 문병호, �교회의 하나됨과 교리의 하나임�(지평서원, 2012), 

이승구 김성  박용규 이상규 김 재, �WCC, 참된 교회연합운동인가�( 음사, 2012), 

총회신학부 편, �WCC 어떻게 처할 것인가?�( 한 수교장로회총회 교육진흥원, 

2012), WCC 책 원회, �WCC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한 수교장로회 총회, 

2012), WCC부산총회철회 구 원회,  �WCC의 실체�(WCC부산총회철회 구 원

회, 2012), 최덕성, �신학충돌1, 기독교와 세계교회 의회�(본문과 장 사이, 2012), 

최덕성, �신학충돌2,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의회�(본문과 장 사이, 2013), 김향주 서

창원 신원균 이동주 최더함 최덕성, �WCC를 고발한다�(리폼드북스, 2013), WCC 책

원회, �WCC에큐메니칼 신학비 �( 한 수교장로회 총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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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CC부산총회가 남긴 것

2013년 10월의 WCC부산 총회를 후한 각종 비  논문과 술, 반 운동

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WCC에 한 부정 이 인식을 갖게 하는데 

향을  것으로 악된다. WCC에 한 피상  호감을 가졌던 WCC 회원교

회 성도들에게조차도 반 운동은 가악 (可握的, graspable) 실체를 제시했

다. 결과 으로 2013년 부산총회는 WCC에 한 부정 이미지를 더해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의 경우, WCC총회 부산 비 원회에서 활동했던 

목회자 혹은 지도자들은 반 자들의 공개데모 혹은 반 시  외에도 반기독교

 집회에 여한다는 이유로 공개 인 공격을 받기도 했다. 모 목회자는 

“ 놓게 반 하는 이들도 있었고 어제까지 친구로 지내며 강단을 교류하고 

력했던 목회자들이 등을 돌리고 비난하는 것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고 

회상했다.60) 부산 비 원회에 여했던 목회자의 교회에서는 신도들의 이

탈도 있었다. 부산 비 원회에 깊이 여했던 한 목회자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부산교계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일”이 있었음을 시인했다.61) 어떤 

교회는 50여명의 청년, 200여명의 성도들이 WCC를 반 하여 교회를 떠났다

는 보고가 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WCC 부산총회를 통해 

WCC는 복음 도나 복음의 외연과는 무 한 교회연합기 이라는 인식을 

더해 주었다고 평가된다. 

60) Madang (The Daily Newspaper of the 10th Assembly of the WCC), 5(5, Nov. 2013), 9.

61) Madang (The Daily Newspaper of the 10th Assembly of the WCC), 5(5, Nov.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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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CC 부산총회의 새로운 선교 선언

2013년 부산총회에서는 사 에 비된 10여개의 문서가 발표되었는데,62) 

이 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일치’(일치), ‘모두의 생명, 정의, 평화를 

한 경제: 행동 구의 부름’(정의), ‘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에큐메니칼 소명’

(평화),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변화 속에서 선교와 도’(선교)를 

4  기본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WCC의 선교 을 보여주는 4번째 

문서에 해 언 해 보고자 한다. 

이 문서는 WCC가 1982년 “선교와 도: 에큐메니칼 확언”(Mission and 

Evangelism: An Ecumenical Affirmation)을 발표한 이후 30여년이 지난 오늘의 

변화된 상황에서 선교가 어떤 개념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하

기 한 필요에서 발표되었다고 말한다. 이 문서는 2012년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계교회 의회 선교와 도 원회(WCC- 

CWME)가 주최한 WCC 부산총회 사  선교 회(Pre-Assembly Mission 

Event)에서의 토론을 거쳐 완성된 선언으로, 이 사 회에는 WCC 회원교회

와 유  선교단체 뿐 아니라 비회원교회, 특히 로마가톨릭교회와 복음주의교

회, 오순 교회 표들까지도 참여하 다고 한다.63)  

62) 그 문서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일치(God's Creation and Our 

Unity), 2.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변화 속에서 선교와 도(Together 

Towards Life), 3. 다종교세계에서의 기독교의 증언(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4. 모두의 생명, 정의, 평화를 한 경제: 행동 구의 부름(Economy of Life, 

Justice, and Peace for All), 5. 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에큐메니칼 소명(An Ecumenical Call 

to Just Peace), 6. 21세기의 디아코니아에 한 신학 인 망들(Theological Perspectives 

on Diakon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7. 신학교육에 한 에큐메니칼 서약문

(Ecumenical Covenant on Theological Education), 8. 부산 커뮤니 이션 선언문(Busan 

Communication Statement), 9. 교회: 공동의 비 을 향하여(The Church: Towards a 

Common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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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서론을 포함하여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함께 생명을 

향하여: 주제 소개, 2. 선교의 성령: 생명의 숨결, 3. 해방의 성령: 주변으로부터

의 선교, 4. 공동체의 성령: 움직이는 교회, 5. 오순 의 성령: 모든 사람을 

한 좋은 소식, 6. 생명의 잔치: 결론  확언이 그것이다. 근본 으로 이 

문서는 1982년의 선교확언과 선교인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  약자를 고려한 선교, 종교 간의 화 강조, 기술사회에 한 응 

등에서 그러하다. 물론 차이 도 있다. 1982년의 선교확언은 냐의 에큐메니

칼 지도자 존 가투(John Gat)가 제기한 선교 모라토리움이 논란을 불러왔던 

1975년의 나이로비총회에 한 응답  성격이 짙다. 가난한 자와 연 와 

선교의 련성에 한 강조는 1973년 ‘오늘의 구원’으로 인식되는 인간해방과 

사회 교 통을 수용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방법에 의한 선교, 해외선교

의 유용성, 교회와 선교의 유 성 등은 선교모라토리움에 한 응  성격이 

짙다.64) 바로 이런 에서 1982년의 선교확언은 가장 복음 인 선언이라고 

불려왔다.   

이번의 선교와 도문서는 네 가지 라다임의 변화로 집약될 수 있다고 

박성원 박사는 지 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서 삼 일체 

하나님의 선교(missio trinity)로의 변화, 곧 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 둘째, 구원선교에서 생명선교에로의 변화, 셋째, 혼구

원, 인간해방 선교에서 모든 피조물의 구원으로 선교가 확 되고 있다는 

, 넷째, 심부 심의 선교에서 변방자 심의 선교의 축이 이동되고 

있다는 이 그것이다.65) 

이 선교문서에서 복음주의자들의 참여가 있었고, WCC와 로잔언약( 회) 

63) WCC 앙 원이자 남신학 학 교수인 박성원 박사와의 화(2014. 4. 19). 

64) 박성원 박사의 미간행 논문, “함께 생명을 향하여: 변화된 에큐메니칼 지형에서의 선

교와 도”, 11.

65) 박성원, “함께 생명을 향하여: 변화된 에큐메니칼 지형에서의 선교와 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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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호 교류(1974, 1982, 1989 등)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에 

한 비 도 없지 않다. 컨  선교선언 83항이 도를 화로 기술하고 

있다는 이나, 종교 간의 화를 말하는 94항이 타종교 신 자들의 삶과 

신앙 통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을 암시하고 있다는 이 그것이다. 

이 문서가 타종교와의 화를 강조하면서 포  용어를 통해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종교다원주의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82항은 개종 도를 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82항에서 

“오늘날 세계는 공동체를 치유하고 양육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으로 괴하고 잔인하게 하는 종교  정체성과 신념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개종(proselytism)이 도를 

실행하는 합법 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요하다. 

... 우리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폭력  수단이나 권력의 악용을 통해 

‘개종’을 강요했기 때문에 때때로 도가 왜곡되었고 그 신뢰성을 

상실하 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개종이 도를 실행하는 합법 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여 개종 도를 부정 으로 기술하고 있다. 비록 과거 역사에서 폭력을 

동반한 개종 강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종 도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서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약 100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에서 말하는 ‘생명’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죄 

사함과 동시에 주어지는 새 생명을 의미하는가에 해서 복음주의자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이 문서가 선교에 있어서 성령, 성령이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령을 성도들의 생명이 되는 구원의 으로 보지 않고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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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묶는 창조의 에 불과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이 문서는 선교의 본질이 다른 종교들에 한 종교경험 가운데서 

친교를 이루는데 있다고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모범 인 선교의 한 형을 

보여주었을 뿐 그 자신이 유일한 복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을 말하고 있다.66) 

이 문서가 포 인 용어로 타종교나 종교인을 도의 상으로가 아니라 

화의 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이 게 볼 때 이 문서 한 

그리스도 유일성에 기 한 도, 복음의 외연에 해서는 무 심하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쟁 처리 원회 보고서에 의해 안건으로 상정된 4가지 

성명서가 체회의에서 채택되었는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한 성명서’, 

‘종교의 정치화와 종교  소수자들의 권리에 한 성명서’, ‘무국 자들의 

인권에 한 성명서’, 그리고 ‘정의로운 평화의 길에 한 성명서’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한 성명서’에 해 언 하고자 한다. 

이 성명서는 한국기독교교회 의회(NCCK)의 남북 계 개선 노력을 치하하

고, WCC가 남북한 교회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공동의 장을 제공하기 해 

모든 노력을 기울겠다는 을 언 하고 있다.  이 문서는 1953년의 정 정

을 체할 수 있는 평화 정의 제정이 시 하다는 을 언 하고, 6자회담 

재개의 구, 북한주민에 한 인도  지원 재개의 필요성을 언 하고 있다. 

특히 이 문서에서는 유엔안 보장이사회의 북제재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에서의 모든 군사훈련을 단하고 외국군 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 문서는 진보진 의 주장을 그 로 담고 있을 뿐, 김일성 정권의 3  

세습, 핵문제, 미문의 강압  폭력  독재정권에 한 경고, 량살상과 

고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 북한에서의 민주화의 지원, 혹은 북한 

66) 문병호, “종교다원주의 입장 노골 으로 심화”, ｢기독신문｣ 1938(2013.11.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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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인권상황과 이에 한 개선에 해서는  언 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북제재에 해 우려를 표명하고 일방 으로 미군의 철수, 군사훈련

의 단만을 요구하고 있다. WCC는 생 , 정의, 평화를 말하면서도 북한의 

핵 이나 군사  , 더욱이 처 하고도 참혹한 인권상황에 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런 들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무엇보

다도 북한 주민에 한 복음 도에 한 의지가  없다.  

WCC 문서는 남북한 교회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공동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들에 한 고려 없는 남북한 고회의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  이해 계를 

떠나 인류보편  가치인 ‘인권’에 무 심하면서 생명 정의 평화를 논하는 

자체가 선이다. 북한의 핵문제에 한 언  없이 ‘핵 없는 세상을 한 

성명서’를 발표할 의미가 무엇인가? 이 게 볼 때 WCC와 한국의 에큐메니칼 

진 은 북한 문제를 보는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WCC의 성명서는 

북한 주민에 한 복음 도에 한 의지가 없다.

4. 결론

2013년 WCC 제10차 부산총회에 해, WCC 지지자들은 한국교회의 상

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과거에는 피선교국의 교회로서 세계

교회 주변에서 활동해 왔으나 이제 세계교회의 심부에서 지도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WCC 부산총회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다리 놓은 역할을 감당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특히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거 한 물 기를 이끌어가는 콘질리어 푸로세스를 

주도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개화와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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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 사회운동과 문화 발  등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 

온 한국교회를 세계교회에 소개하는 계기가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세계교회 다양한 교 , 교회  인사들이 한국의 외  성장만이 아니라 

새벽기도, 찬양, 헌신을 보게 된 것 한 큰 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용기, 이 훈 목사로 표되는 오순  계통의 교회가 이번 행사에 극 으

로 참여한 것은 교회일치운동의 지평을 넓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WCC 총회는 보수 인 혹은 복음주의 교회가 

제기했던 문제들, 종교다원주의, 개종 지, 동성애 문제 등에 한 속 시원한 

해답이나 답은 듣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WCC 문헌에 나타난 ‘하나님

의 창조’, ‘선교와 도’, ‘증언’, ‘생명’, ‘복음’, ‘성령의 역사’와 같은 복음 인 

토릭(修辭)에도 불구하고 WCC의 신학과 그 추구하는 바에 한 불신의 

경계선은 극복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런 들에 해 문제를 

제기했던 개인이나 교회는 여 히 WCC를 불신하거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이번 총회를 통해, 1. 피상 으로만 알고 있던 WCC의 

역사와 신학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기회가 되었고, 2. 무엇보다도 

이번 총회를 기하여 WCC를 지지하고 반 하는 교회들 간의 신학  경계선은 

더욱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 3. 뿐만 아니라 WCC는 복음주의교회가 

이해하는 복음 도나 선교에 해서는 무 심하다는 을 인식하게 해 주었

고, 4. 새로운 선교 련 문서도 종 이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을 

인식시켜 주었다고 평가된다. 결국 WCC 부산총회는 WCC가 추구해 온 

신학과 이념의 연속  과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